
< 2021 훈련도감 복습용 요약본 >


	 1. 현대시


	 C1. 학생은 여기까지


30%: 매우 주관적인 문학 지문

70%: 매우 객관적인 선지

-> 선지에 집중!


#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?

	 - 방법론 X // 최소한, 충분한 정도만

	 	 - 1. 시간 나누기

	 	 - 2. 일반화하는 능력 (문학적 약속들)

	 - 유기적으로 읽자 X // 유기적으로 쓰였음을 고려하자 O

	 - 사실적으로 읽자! (있는 내용이나 똑바로 보자) 

# 학생 수준이 아니면 답이 아니다!!! 
	 - 수능 당일에는 틀린 선지만 고를 수 있으면 된다 (매우 노골적) (우리는 답만 고른다!!!) 
	 - 모르겠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기


# 현대시 읽는 순서: <보기> (가볍게) -> 시 (가볍게, 분위기와 정서 정도만 파악) -> <보기> -> 문제


# 선지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 
	 - 1. 극복 의지

	 - 2. 유사 <-> 상반, 대조, 대비

	 - 3. 긍정 <-> 부정

	 - 4. 구체적인 정서 표현


# 수능 당일: 

	 - 시간 촉박할 수 있음 or 지문이 어려울 수 있음 

	 	 -> 시간 단축 필요 but 정확하게: 빨리 읽기 X, 빨리 결정 O

	 - EBS 연계: 수능식으로 해석 (예전에 배운 지식 적용 X)

	 	 - 뜻에 너무 집착 X (큰 흐름 보기, 단순 선지 대응)




#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섣부르게 답 고르지 말고 보류! 

# 쉬운 문제도 수능 당일에 마주치면 틀릴 수 있으니 항상 당일을 염두에 두자!


# '학생은 여기까지'의 범위

	 - 시는 쉽든 어렵든 상관 X // 어려운 문제가 중요

	 - 시는 최소한으로 읽기 (직독 -> 판독)

	 - 문제: 용어, 약속


 # 직독: 분위기 파악이 목적 (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봄)

	 - 우리는 화자가 구별하는 걸 구별해야 한다!


	 - 상황 -> 정서, 태도 (비슷)

	 - 직접 써져 있는 정서는 그 자체가 분위기

	 - 간접: 풍경(배경) 묘사, 시적 대상


# 판독: 세부적인 의미 파악 - 문제의 <보기>, 선지를 통해서

	 - 문장 단위: 구조가 같으면 뜻도 같다! (아니라면 반대) // 직독할 때 파악

	 - 변화에 주목: 절대 놓치면 안 됨!

	 	 - 시간: 회상(~던, ~더라 등)

	 	 - 공간: (주로 소설에서)

	 	 - 시적 대상: 

	 	 	 - A 봤다 B 봤다 C 봤다 ... -> 아 바뀌는구나

	 	 	 - 외부 -> 자아 (유사 or 상반)

	 	 - 정서: 부정적 -> 긍정적


	 - 화자 --(주된 관심사, 시선, 연상)--> 시적 대상

	 	 - 자연물 (다른 모든 것들에 적용 가능)

	 	 - 자아: 성찰

	 	 - 다른 사람: 특정인(그리움, 예찬, 연민), 공동체, 현대인(삶, 문명 비판) 등

	 	 - 자연: 자연 친화

	 	 - 인생: 성찰(그냥 깊이 생각, 깨달음)

	 	 - 사회: 비판

	 	 - 기타


	 	 - 시적 대상: 막연할 때는 그냥 신경 X //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집중




# 독해: 

	 - 정상:

	 	 - 1. 확인: 단어 추출 

- 2. 정리: 문장화, 순서 정리 
- 3. 이해, 추론: 조합 

	 - 우리가 하는 짓: 1. 확인 2. 이해, 추론 (정리 X)


	 - 문장화, 순서 정리: 두 줄 넘는 발문은 무조건 해석! 
	 	 - 모든 문장에 적용은 시간 낭비 // 결정적인 순간에만 사용 (뭔가 좀 아닐 때) (본능적으로)

	 	 - 주어 서술어 찾기 등


	 - 선 일치 후 추론: 대부분 선지는 이 선에서 해결됨


# 한 선지 붙잡고 오래 고민 중? 이미 출제자의 의도에서 멀어지는 중! 

# 선지에서 단어 자체의 뜻 보지 않기 (명사의 상징성 따지지 않기) (맥락 반드시 고려)


# 당연히 맞는 말들에 의심이 들면 안 됨 
	 - 자명한 선지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기


# 문학 기출 분석: 지문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것!

	 - 시간 너무 소요 X // 틀려도 좋으니 결정은 빨리


# 문학 용어를 작품으로 처리: 느슨하게! 


#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표현 찾기!

	 -> 다른 정서 표현 나오기 전까지는 그 표현이 시 전체 분위기를 대표함


# 시간, 공간, 대상이 시상 진행 중 갑자기 전부 바뀜

	 -> 내용이 이해가 안 됨

	 -> 그냥 거기를 끊어버리기!




# 문제 푸는 순서 (1분 30초 절약)

	 - 내용

	 	 - 단독 지문

	 	 	 - 1. <보기> 없는 문제 (표면)

	 	 	 - 2. <보기> 있는 문제 (심층)

	 	 - 3. 복합 지문

	 	 	 - 한 작품씩 해결: 익숙한 지문, 짧은 지문부터

	 	 	 - 작품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음! (80%)

	 -표현

	 	 - 4. 보편

	 	 - 5. 개별, 특수 


- - - - -


@ 물기, 유연함 (생명력) <-> 건조, 경직 (죽음)


@ 생동감: 생 + 움직임


@ 시선의 이동: 상하, 좌우, 원근 등 좀 큰 이동


@ 청각의 시각화: 청각을 본 것처럼 표현

	 - 한 방에 ‘청각의 시각화’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림 (시각 >>> 청각)

	 -> 청각을 집중적으로 찾기 (소리를 연상시키는 것도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) 

	 (생각나는 장면이 있기만 하면 시각적 이미지 존재)


@ 순응: 편안, 만족 (괴로움 X)


@ 병치

	 - 유사: 공통점 부각

	 - 상반: 대비 효과 


@ 고뇌 = 힘듦 = 괴로움 = 내적 갈등 = 복잡한 심정

	 - 부정적 상황이면 O 

- 강하게 표현될 필요 X 

@ 시적 긴장: 몰입을 의미, 자명 (좋은 시는 다 시적 긴장이 있음) (소설에서의 긴장감과 다름)




@ 초월 지향 (영원, 무한, 진정한 자유 등) <-> 현실 (한계, 유한, 죽음, 고통, 구속 등)

	 - 현실 vs 환상, 낭만, 이상, 초월 

	 - 문제 흐름: A가 초월을 뜻한다면 B는 현실(한계)을 의미한다 (or 반대)


@ 자조: 스스로 조롱


@ 말줄임표, 명사형으로 종결 -> 무조건 여운 O 

@ 대화체: 통일된 개념 X

	 - 청자 존재 유무? 건네는 말투? (대체로 건네는 말투)

	 - 평가원 시험에 제대로 나온 적 X, 나와도 정답 선지인 적 X

	 

	 - 칠판에게 말 걸기: 말 건네는 방식 O / 대화 형식, 구성 X / 독백 X


@ 친근한 어조: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 포함


@ 부정적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다양한 태도: 포용, 체념, 비판, 극복 의지

	 -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 시도 있음


@ 화자의 말투

	 - 독백: 혼자서 중얼거림

	 - 독백체: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쓴 문체

	 - 대화: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. 또는 그 이야기

	 - 대화체: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체


@ 반어: 반대로 말하기

	 - 주제로 직결

	 - (대화 중) 부정적 태도: 상대방에 대한 못마땅함, 냉소

	 - 고전시가에서 거의 없음 (역설도 마찬가지) (그래도 확인은 필수! 확신 금물)


@ 상징(진짜) vs 비유(가짜)  




- - - - -


$ ‘시상을 전개하고 있다’ = 시의 내용이 전개됨 = 자명


$ ‘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’: 최소한의 중요함만 확인되면 그냥 자명


$ ‘사물(자연물, 인공물)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’

	 - 의탁, 투영, 비유, 상징 (의탁 != 투영, 비유 != 상징 but 시험으로 나온 적은 X)

	 - 정서: 감정, 인식(앎), 태도(자세, 마음) // 선 인식 후 태도

	 - ‘드러낸다’: ‘간접적으로’ 내포

	 	 

	 -> 잉여 사물은 없다! 사물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선지 (자명)


$ A와 B를 '연결 지어': 꼭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어도 됨 (구체적 연결 방식에 대한 언급 X) -> 자명


$ '의미를 부여하고 있다':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O


$ '~적', '엿보인다', '느껴진다', '바탕에 깔고 있다' 등: 비겁한 표현


$ '적절하지 않은' -> 웬만하면 맞다고 쳐줘라


끄읕


